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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 뉴스: 중국 】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0.5%p 전격 인상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 내 자금유입 증가와 인플레이션 및 부동산 가

격 급등 우려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로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오는 16

일부터 0.5%p 인상한다고 발표함. 

  o 인민은행은 유동자금을 줄이고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내 모

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금준비율을 이번달 16일부터 0.5%p 인상함. 

  o 지급준비율 인상은 올해 1월, 2월과 5월에 이어 네번째로 당초에는 일부 시중은

행들을 대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미진

하다는 판단 하에 지급준비율 인상 효과를 높이고자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것으로 조정됨. 

  o 대형 투자기관들은 이번 인상으로 중국 대형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최고 18%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며, 약 3,500억 위안(270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흡수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진정시키는 목적 이외에도 무역흑자 

확대 및 외환보유고 증대로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 성격도 있다고 분석됨.

  o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일부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 3%를 훨씬 상회하는 4.4%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o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집행보고서(2010년 3분기)에서도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o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인상이 중국의 10월 무역흑자가 다시 급증하고 외환보유

고가 사상 최대 수준인 2조 6,500억 달러에 달함에 따라 이로 인한 무역불균형 

문제가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중요 의제로 거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숨어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로이터, 11/11) 


